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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골목유세단」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골목골목유세단」이 21일 오전 0시, 서울 홍대 앞 거리 

유세를 시작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방 중소도시 그리고 험지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유세에 본격 돌입한다.

  「골목골목유세단」은 무대와 마이크 앞에 서는 대신 유권자 곁으로 걸어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이 "중앙당 선대위는 슬림하게, 현장은   

두텁게"를 방침으로 내세운 것처럼, 유세단은 골목과 시장에서 민심을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유세단장에는 배우 이원종 씨가 선임됐다. 이원종 단장은 선대위 출범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21대 대선의 마침표라고 생각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직을 수락했다"며 각오를 밝혔다. 또한 "파란 걸음으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완수하겠

다"며 "특히 험지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세단의 첫걸음은 공식선거운동 첫 날인 5월 21일 자정, 오뚝유세단과 함께 홍대입구

에서 시작된다. 00시 유세를 기점으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성수석 이천시장 후보 출정식에 잇따라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후 22(금) 경남 

김해·하동, 23(토) 대구·경남, 24(일)~25(월) 부산, 26(화)~27(수) 강원 순으로 전국을 

종단하며 수도권 외곽과 지방 접전지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골목골목유세단」은 골목, 전통시장, 접전지를 가리지 않고 두 발로 뛰며 선거  

마지막 날까지 민심을 향해 나아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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